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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, 부산시와 금융·복지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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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방문해 서민금융·채무조정 상담 제공 서비스 시작

부산시, 복지 지원 대상자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 추진

[서울=뉴스핌] 채송무 기자 = 금융위원회는 지역민이 현장에서 쉽게 금융·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
이용할 수 있도록 11일 부산광역시와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김병환 금융위원장 [사진=뉴스핌DB]

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
사 대회의실에서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금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부산 시민들을 위해 군·
구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·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'찾아가는 복합지원' 서비스를 부산에서 시
작하고, 부산광역시에서는 복지 지원 대상자가 잠자고 있는 예금을 찾아 수 있도록 '휴면예금 찾아
주기'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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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·행정복지센터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
직접 방문해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'집중 현장 교육'을 실시하고,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부산시 맞
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.

김병환 금융위원장은 "복합지원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자립과 재기 지원의 발판이 되기
위해서는 지역민과 현장에서 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"며 "앞으로 적
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"고 말했다.

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에 화답하며 "부산에서 모범적으로 금융·복지 복합지원이 잘 이루어져
지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·집행되도록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
다"고 밝혔다.

dedanhi@newspim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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